
북한산성은 백운대에서 남쪽으로 보현봉, 문수봉까지
뻗은주능선과서쪽으로뻗쳐있는원효능선과의상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을 벗어난 두 곳에도 산성의
흔적이있다.
그 하나는 원효능선 상에 있는 영취봉(염초봉)과 의상

능선상에있는증취봉(증봉)을잇는즉, 북한산성의허리
부분을가로질러축성된성곽인중성(重城)이고, 또다른
하나는 북한산성의 외성으로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세검
정 계곡의 홍지문(弘智門)까지 이른 산줄기에 쌓은 미완
의성인탕춘대성(蕩春臺城)이다.
북한산성은 북, 동, 남쪽은 산줄기로 둘러쳐져 방어에

용이한데서쪽으로는대서문(大西門)에서중성문(中城門)
까지계곡길을따라지형이평탄하고지대가낮아적에게
쉽게뚫릴수있다. 이러한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병목
과같은지형을이루고있는곳에계곡을가로질러구축
한2차방어선으로서중성(重城)을쌓았다. 중성의축성은
수구(水口)와 홍예(紅霓)의 축조와 함께 숙종38년(1712
년)에 시작하여 숙종40년(17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
어졌다. 
탕춘대성은북한산성의외성(外城)으로북한산성의향

로봉에서도성(都城)의인왕산을잇는성곽으로조선후기
의기록에의하면, 그위치가향림봉(향로봉)에서불암(佛
巖: 옥천암보도각백불)까지이어지고홍제천을건너인
왕산의도성까지연결하려했던것같으나미완의상태로
중단되어인왕산지역에는현재성곽이남아있지않다.
탕춘대성이위치한세검정계곡일대는도성과북한산

성의 중간지대로 전략적 요충지로서 서해(西海)를 통해
한강에진입한적들이지금은월드컵경기장이들어선불
광천과홍제천의합류지점에상륙하여홍제천계곡을따
라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도성(都城)과 산성(山城)의
코밑인세검정계곡까지들이칠수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탕춘대성을 축성하기에

이르는데숙종39년(1713년)에공사를시작하여신하들의
찬반양론으로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다. 숙종45년(1719
년)에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가 대세를 이루어 결국 공사
를 중단하고 미완의 성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탕춘대성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쌓다가
그만둔것이다. 
탕춘대(蕩春臺)라는 이름은 신라 태종무열왕 6년(659

년)에나라를위해목숨을바친두화랑인장춘랑(長春槎)
과파랑(罷槎)의의로움을기리기위해지어진장의사(藏
義寺)를연산군이헐어버리고경치좋은이곳에연회장을
짓고 미인들과 질펀하게 놀아났는데, 부근의 큰 바위를
탕춘대라고한데서유래되었다.
연산군에 의해 폐사된 장의사는 고려 태조의 국사(國

師)였던원종대사찬유(瓚幽)와법인국사탄문(坦文), 자정
국존 미수(彌授) 등 고승을 배출하였고 고려의 국왕들도
자주다녀갔다.
조선초까지1,100 여명의승려가살았고지붕을청기와

로덮은대가람이었다. 그위치는세검정초등학교부근으
로운동장남쪽에보물로지정된당간지주가남아있다.
탕춘대성이위치한세검정계곡일대는역사지리적으

로도매우주목되는곳이다. 신라진흥왕이북한산비봉

(碑峰)에순수비(巡狩碑)를건립할때지나간곳도이곳이
고, 신라무열왕이두화랑의의로운죽음을기리기위해
세운장의사도이곳이고, 고려선종(宣宗)이삼각산의장
의사·신혈사·인수사를참배한일이있었고, 고려의종
(毅宗)이승가사·문수사·장의사를참배한일이기록으
로전하는것을보면, 이곳은북한산에오르는주요한길
목으로이미잘알려진지역이었을것이다. 
이런점들을근거로이병도박사는이일대를백제시대

때하북위례성(河樁慰禮城)이있었던곳으로주장하고있
으나, 백제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적도 없고 산세가 험하
고농사를지을만한땅이없어이러한주장은무리가따
른다고할수있다.

북한산을 타고 내린 물줄기는 모두 한강(漢江)으로 유
입되는데, 북한산의동쪽사면으로흘러내린물은우이천

(牛耳川)이 되어 도봉산에서 흘러내린 도봉천(道峰川)과
묵동쯤에서만나수락산의서쪽사면으로흘러내린물과
하나되어도성의외수(外水)인중랑천(中槌川)을이룬다.
상계, 중계, 하계의마들평야를풍요롭게적셔주고한양
대앞살곶이다리에서청계천과합류하여한강으로흘러
든다. 보현봉과문수봉에서발원하여서남쪽으로흐르는
홍제천(弘濟川)은 녹번천을 받아 안은 불광천(佛光川)과
난지도쯤에서합류하여한강의품에안긴다. 
형제봉능선동쪽사면으로흘러내린물길이한줄기는

성북천(城樁川)이 되어 창신동쯤에서 또 다른 한줄기는
정릉천(貞槾川)이되어용두동쯤에서인왕산과북악사이
에서발원하여도성안을서에서동으로관통하는청계천
(淸溪川)과 만나 살곶이 다리에서 중랑천과 만나 한강을
이룬다. 

■최연(아시아문화연대이사장)

‘파다다닥.’
새의화급한날갯짓소리가머리위에서들려온다. 멈칫, 소나무아래로들어가던발

을멈춘다. 푸르름이가득한소나무 잎아래, 잔가지들이빽빽하게얽힌곳에서들려
온소리였다. 하루일을마치며밤을보낼자리를잡고휴식에들어간(어둠속에서해
야할일을시작한것인지도모른다.) 새가날개를접을때의마음을송두리째앗아가
는울림이었다. 
손을뻗어도닿지않는높이의가지였지만신변의위험을느낀새의 본능이날개를

퍼덕여더높은곳으로자리를옮기게만들었을것이다. 의식하고판단하여행동에옮
긴다면늦다. 목숨은본능적감각이의식이전에개입하여행동을하게함으로써지켜
낸다. 목숨은본능의영역이다. 그렇기에목숨앞에서몸을사리고, 두려움에떨며, 살
기위해모든힘을기울이는사람의모습은지극히자연스럽다. 
‘새가겁도많다’고얘기하려니나또한가슴한쪽이철렁내려앉으며발을멈추게
되었음을보게된다. 오랜세월동안축적된본능이의식보다먼저나를제어했다. 새
가겁쟁이라면나도겁쟁이다. 
내발자국소리에놀란새가위로오르는것을보니새는역시하늘과가까운모양이

다. 나는날개가없어하늘로올라갈길이없으니일단멈추어상황을파악할수밖에. 
산그늘이길게드리운저녁. 밤은발앞까지다가왔다. 오늘의집으로새가선택한소

나무는잔가지들이촘촘하게엮여져작은
새들이하룻밤을보내기위해곧잘찾아드
는곳이다. 그런걸뻔히알면서도화들짝
도망가는새의소리를접할때마다나는덩
달아놀라곤한다. 
땅보다하늘이가까운새들은고정된집

이없다. 몸을가볍게하기위해, 집을가지
려는마음조차없앤듯하다. 알을낳고새끼
를기르는번식기에둥지를만들긴하지만
시기가지나면미련없이집을떠난다. 고정
된집을버렸다하여세상전체가그들의집
인것은아니다. 잠자리가될만한장소는
새들에게도널려있는것이아니어서매일
매일안전하게밤을보낼만한공간, 하룻밤

동안의집을찾아밤을보낸다. 
새에겐새의집이있고사람에겐사람의집이있다. 서로다른대상을비교하여좋고

나쁨을얘기할순없다고하더라도, 인간의집들이가면갈수록크고복잡하고단단해
져, 하늘을찌르고땅을찌르고사람자신의마음도찌르고있는것이아닌가? 하는의
문까지떨쳐내긴어렵다.  
사람은대개평생동안집한채를짓거나돈을주고산다. 이곳사람들도자신이마

련한돈으로느지막이집한채새로짓고남은인생을살다가죽는다. 아이들다키워
서시집장가까지보낸뒤모은돈으로집을한채짓고나면환갑을훌쩍넘겨일흔을
바라보는나이가되니, 자신이지은집에서사는기간은그리길지않은시간이다.  
오늘처럼눈이소나무를뒤덮은날엔지붕이온전하게만들어진하얀집이새들의

집이다. 돈한푼들이지않고, 집을짓는품도들이지않고, 하얀지붕을얹은나무집을
갖게된다. 
산아래마을의등불이점점환하게빛을발하는것을보고있자니, 문득집의따사

로운기운이번져온다. 집을밝히는빛이따사롭게다가온다는것은내스스로그런집
을원하고있다는의미다. 또내속마음이내게본모습을들켰다. 
밀려드는어둠과추위에맞설준비를마치고나뭇잎과가지로만들어진집에몸을

맡긴채, 밤을맞이하는새와같은자세를갖추지못한다면, 따스한사람의집은영영
내마음속깊은곳에서구체적인모습을내보이지않을것이다. 
산위에서불어오는바람이꺾일줄모르고다가오는길위에서서, 나는집을향해

발걸음을쉽게옮기지못하며, 빠르게내려앉는어둠을바라보았다.     
■유승도(시인)

새의집

유승도의산에산에피는꽃은
최연의산이야기

북한산 물줄기가 도성을 풍요롭게 적셔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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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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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봉봉밀밀납납양양초초의의 특특징징
1. 그을음이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성분이함유되어항균효과는물론실내공기정화에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피부질환및호흡기질환에도효과가있습니다.)

3. 한봉벌집에서추출한우리의밀납이자연환경과건강을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등에침법을막아주어
문화재보존에다소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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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② ③ ④

⑤ ⑥

수 공 예 양 초

한봉밀납양초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䧇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䧇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
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
을갖는효과를줍니다. 고급외피를사용하여물이묻어도스며들
지않습니다. VIP형은하단부분은최고급폴리우레탄으로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신소재최고급메모리폼을내익하여자연스럽게

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기기반반
※제품의특징 ※

 


